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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 점검해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국립등대박물관과 호미곶등대 현장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7일(목)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등대 전문 박물관인 국립등대박물관과 호미곶등대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국립등대박물관을 찾아 생명의 빛, 만남의 기약 등 전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호미곶등대로 자리를 옮겨 등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국립등대박물관은 1985년 경북도 영일군에서 장기갑 등대박물관으로 

시작해 1995년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받아 2022년도에 증축을 통해 연평균 

23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호미곶등대는 1908년에 건립된 경북지역 

최초의 등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등대는 뱃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둠을 밝히는 희망과 평안의 상징이자, 해양 문화로서 가치가 크다.”

라고 등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대와 박물관을 찾으신 관람객과 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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